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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선 호 

우리 서울대학교의 제 6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

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400여 명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과 더불어 군 복무와 교환학생 파견 및 인턴생활을 하는 동안 7년이라는 시

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숱한 웃음과 눈물로 아로새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치열한 고민의 순간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

심으로 감사하게도 방향상실의 매 순간마다 학교는 저에게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용기

를, 그리고 또 때로는 정어린 위안과 격려를 허락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저에게는 ‘서

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많은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후배 학우들은 이를 ‘샤부심’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샤부심’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와 관련하여 제가 독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파독 간호사 출신의 

교포 아주머니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한국 음식을 차려 주시면서 “신 군은 서울대학교 학생이잖아. 나 같은 교

포들은 비록 이렇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잘 되는 것만큼 좋

은 게 없어. 서울대생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학생 아닌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

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빛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요. 그래야 우리도 웃고 살

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이 한 마디가 독일에서의 인턴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학생, 이 짧지만 굵직한 단어 하나

만큼 관악의 인재들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전당인 관악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동시대의 뛰어난 인재들을 벗 삼아 공부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 서

울대학교를 향한 사회의 비판이 그 여느 때 못지않은 요즘이지만, 사실은 이 역시 우

리를 향한 크나큰 관심과 무한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

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한없이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바로 이 순간, 저는 앞

서 말씀드린 진정한 ‘샤부심’의 의미를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꿈꿔오던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혹은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앞두고도 마음은 무겁기만 한 학우님들 역시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했던 매

우 아픈 말 한 마디가 새삼 떠오릅니다. “서울대 졸업장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자리

에 있을 때는 훌륭한 날개가 되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없이 무거운 족

쇄가 되는 것 같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서울대 졸업생에게 어울리는 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

울대 졸업생에게 기대되는 열정과 신념과 노력만이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껏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칭

찬과 앞으로 기울일 더욱 큰 노력에 대한 격려의 이름으로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

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받게 되는 졸업장은 우

리가 지난 수년간 관악에서 쏟은 노력의 결실임과 동시에 사회의 기대와 국가의 미래라

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을 겸허히 짊어지겠다는 약속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요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욱 높은 곳을 향한 힘찬 비상을 

끊임없이 꿈꾸면서도 낮은 곳을 향해 뜨거운 손을 내미는 일 역시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악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곳 관악에서 지금껏 배워왔듯이 숱한 고난과 역경조차도 배움

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서울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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